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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3) 왕겨를 이용한 Bio-SRF 제작에서 불꽃 없이 연소 가능한 
팰릿의 제작방법에 대한 연구

박동윤 ‧ 김경동 ‧ 안유진 ‧ 전민정 ‧ 변기영 ‧ 박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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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왕겨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농업부산물이다. 전체 농업부산물 중 약 22.5%를 차지한다. 하지만 왕겨

는 발생한 농가나 그 주변에서는 바로 사용되지 못하고 이동시 비용이 발생하며 전 처리 과정이 필요하여 

효율적인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RPC(미곡종합처리장)들은 이를 해결하기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

다. 여러 단계의 복잡한 처리공정을 거처 숯, 퇴비 등으로 사용되거나 축사 등 필요한 곳으로 보낸다. 이 경

우 축사에서 사용 후 다시 축산폐기물로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농업부

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한다. 농업, 농가에서 화목보일러의 

연료는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기에 왕겨를 손쉽게 팰릿으로 만들어 사용하여 재생에너지 

연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을 고찰한다.

2. 자료 및 방법

왕겨를 이용한 Bio-SRF 팰릿의 제작과 발열량으로 재생에너지연료로 사용가능성을 고찰하기위해 사용한 

자료는 폐기물관련 논문과 기관들의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팰릿 제작은 각각의 팰릿을 제작하고 일반 연소실

험(온도, 연소시간)과 발열량 측정 실험을 진행했다. 폐기물의 혼합, 발열량 등의 데이터는 관련 논문과 정부

부처 등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저압 생산된 왕겨 팰릿의 연소관련 데이터는 직

접 실험을 통해 구했다. 연소실험은 약 30 g의 팰릿을 직접 제작하여 건조 후 상온에서 연소실험(온도, 시간)

을 하였으며 약 1 g의 팰릿으로 칼로리미터로 발열량을 측정하였다. 실험에서 구해진 연소 온도와 시간으로 

팰릿의 무게별 연소시간과 온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연료로 사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농업부산물중 왕겨의 경우 약 22.5%로 많은 양이 배출되며 해당 지역 RPC(미곡종합처리장)들과 개인 농

민들은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 부산물들을 활용하여 연료로 사용한다면 많은 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화목보일러용 연료비용을 크게 줄이며 농업부산물의 처리도 개선 될 것이다.

기존의 논문들은 단순히 폐기물들을 활용하기 위해 칼로리미터를 이용한 발열량의 측정 실험을 통해 총 

발열량을 기준으로 이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연소시간과 온도를 고려한 자료는 거의 없다. 실제 연료는 사

용목적에 필요한 적정 온도를 오래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고가의 보일러 및 시설을 하지 않고도 이용

할 수 있는 연료가 있다면 더욱 유용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 가능성을 확인해준다. 왕겨만으로 팰릿을 

제작한다면 기존의 팰릿처럼 접합제를 가하고 고압을 가해 제작되나 이는 장작처럼 불이 잘 붙지 않으며 

불꽃이 있는 연소형태를 가져 고열을 발생시키나 연료의 빠른 소모와 열량의 손실이 크다. 하지만 왕겨에 

일정량의 종이를 섞고 저압으로 팰릿을 제작하면 쉽게 연소가 진행되며 연소속도도 불꽃이 있는 경우보다 

2배 이상 길어진다. 10~30%의 적은 양의 폐지를 섞은 팰릿의 발열량은 3,000 kcal/kg이상으로 최대 목탄의 

90%정도까지 나오며 현재 사용되는 woodchip 팰릿의 발열량과 동일하여 충분히 연료로서의 사용이 가능함

을 확인하였다.   




